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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liminary study on species composition of a Korean purse seine catch landed at cannery was conducted in

April 2011. In the cannery, all tuna catch are sliding through a sorting grid panel that filters and drops fish in the

buckets by size class (above 9kg, 3.4－9kg, 1.8－3.4kg, 1.4－1.8kg and below 1.4kg). In cannery processing,

species sorting was made for skipjack tuna and yellowfin tuna only from catches greater than 3.4kg during

filtering but not for bigeye tuna because of difficulties in species identification between bigeye tuna and yellowfin

tuna under frozen state. As no species identification was carried out for catch groups less than 3.4kg in the cannery

process, this study focused on sorting out skipjack tuna and yellowfin tuna from these groups and then identifying

bigeye tuna from all size groups of yellowfin tuna. Using the mixture rate of species obtained from the samples

taken, species composition of the landed catch was estimated. As results, cannery research showed 95% for

skipjack tuna, 3% for yellowfin tuna and 2% for bigeye tuna in species composition, while vessel logbook data

represented 96%, 3% and 1% for skipjack tuna, yellowfin tuna and bigeye tuna,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bigeye tuna identified in the cannery was slightly higher than shown in logbook data b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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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다랑어 선망어업은 1970년대 초반

에 선망어선을 도입하여 동부태평양 해역을 중

심으로 조업을 시작함으로써 이후 선망어업이

다랑어어업의 주된 어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

하였고 (Moon et al., 2005; NFRDI, 2007), 2010년

현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조

업국 중에서 가장 높은 어획량을 보이고 있다

(WCPFC, 2011).

태평양 수역 내 우리나라 다랑어 선망어업의

연도별 어획동향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5만톤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9년에 어획량

이 10만톤 이상으로 증가하여 1991년 227천톤까

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면

서 2009년 약 283천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

고, 2010년에는 2009년 보다 다소 낮은 약 277천

톤 정도가 어획되었다.

우리나라 다랑어 선망어업의 주요 어획종은

가다랑어 (skipjack tuna: SKJ)와 황다랑어

(yellowfin tuna: YFT), 눈다랑어 (bigeye tuna:

BET)로, 어종별 어획비율은 가다랑어가 60－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황다랑어가 10

－40%, 그리고 눈다랑어가 2% 이하인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다랑어 선망어업

의 경우 조업 특성상 그물로부터 어획된 다량의

어획물이 어창으로 먼저 옮겨져 보관되었다가

전재되고, 이후 양륙되어 분류되기 때문에, 조업

선박에서 어종별 어획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

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눈다랑어의

어획통계자료가 실제 어획량 보다 과소 집계되

었을 가능성이 인식됨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에

서는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보존관리조

치 이행을 위한 자원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WCPFC, 2009).

최근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에 대한 과도한 어

획 (Kwon et al., 2008)으로 중서부태평양수산위

원회 (WCPFC)에서는 이 종들에 대한 보존관리

를 위해 과도한 남획을 완화하고 어획능력증대

를 제한하기 위한 보존관리조치 (WCPFC, 2008)

가 개발되었고, 이에 대한 정확한 효과성 평가를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고자 선망선 양륙항

모니터링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WCPFC, 2009)

를 채택하였으며, 이외 국제수산기구에서도 선

망 어획물 종조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함에 따라 조업국 및 회원국에서는 관련 연구활

동을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랑어 선망 어획물 종조성에 관한 연구로,

Fonteneau (2008), Lennert-Cody et al. (2011) 등은

선망 어획물에 대한 자료 처리 및 추정 방법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인근 원양 조업국인 일본

에서는 태국의 다랑어 가공공장과 일본 시장에

서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의 혼획율 조사 (Satoh

et al., 2010)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연구들이 수

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

수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다랑어 선망어

선 어획물의 국내 반입시 다랑어 가공공장에서

의 어획물 처리과정을 파악하고, 정확한 어종별

어획량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다랑

어류 자원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국제수산기구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원양 다랑어 선망어선

어획물의 정확한 어종별 어획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 다랑어 가공공장 (창원에 소재한 동

원 F&B)의 처리과정을 파악하였으며, 어획물에

대한 종식별 조사와 생태조사를 수행하고, 어종

별 어획량을 추정하였다.

조사선박은 2011년 4월 9일 경남 마산항에 입

항한 동원산업 선박 쥬벤투스호 (Fig. 1)로, 2011

년 3월 10일－3월 29일간 태평양 수역에서 3월

10일에는 6°S 167°E에서 조업하였고, 그 이후에

는 어장을 이동하여 적도부근의 145－148°E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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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조업하였다 (Fig. 2).

선박에서는 조업 후 어획물을 어창으로 옮겨

보관할 때, 단지 선박의 무게 중심 균형을 위해

어획물을 실으므로, 조업일별 또는 조업해역별

어획실태에 대한 조사는 불가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어획물 양륙상황에 따라 2회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1차 조사는 1－3번 어창

의 어획물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는 8번 어창의

어획물을 조사하였다 (Table 1).

어획물 분류 및 종식별 조사

선망 어획물이 양륙항에서 가공공장으로 이

송되면, 가공공장에서는 자동분류기계를 통해

어획물을 어종별로 어체크기에 따라 5가지 그룹

(9kg 이상, 3.4－9kg, 1.8－3.4kg, 1.4－1.8kg,

1.4kg 미만)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가공공장에

서 어종별 어체크기별로 분류한 어획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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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andings by species retained in each well

Well Subtotal
Landings by species (MT)

SKJ YFT BET

NO. 1*

NO. 2*

NO. 3*

NO. 4

NO. 5

NO. 6

NO. 7

NO. 8**

NO. 9

NO. 10

70

65

80

-

90

80

80

85

80

70

70 (3.19)

45 (3.10), 20 (3.29)

10 (3.19), 70 (3.20)

10 (3.20), 80 (3.21)

35 (3.22), 35 (3.23), 5 (3.24)

15 (3.24), 60 (3.26)

20 (3.26), 10 (3.27), 45 (3.28)

30 (3.28), 45 (3.29)

70 (3.29)

5 (3.24)

5 (3.24)

5 (3.28)

5 (3.28)

5 (3.28)

Total 700 675 20 5

* and ** show landings investigated at the 1st trial and the 2nd trial, respectively. Figures in the parentheses represent fishing

data of the vessel.

Fig. 1. Photographs of Korean purse seine vessel investigated in this study.

Fig. 2. Map showing fishing stations of th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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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 상자씩을 무작위 추출 (random sampling)하

여 종식별 조사를 수행하고, 어종별 혼획율을 추

정하였다.

종식별 조사를 위해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

랑어에 대한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가다랑어

는 배부분에 4－5줄 가량의 몸을 가르는 암청색

의 세로줄이 있어 다른 두 어종과 뚜렷이 구분된

다 (Fig. 3 (a)). 그러나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는

선어상태에서는 두 어종간 외부 형태적 분류 형

질 (Fig. 3 (b), (c))로 종식별이 용이하나, 선망어

선의 어획물과 같이 냉동된 상태에서는 종을 잘

못 식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Itano (2005)가 제시한 지침을 참고

하여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구분하였다.

생태조사

생태조사는 각 그룹별로 종식별 조사를 통해

재분류된 어체에 대해 어종별로 30 마리씩을 임

의로 추출하여 가랑이체장 (FL: fork length)은

1cm까지, 그리고 체중 (TW: total weight)은 0.01g

까지 측정하였다. 또한 각 어종에 대한 상대성장

을 알아보기 위해 체장과 체중간의 관계식을 추

정하였다.

어획량 추정

우리나라 원양 다랑어 선망어선의 정확한 어

종별 어획실태를 파악하고자 조사선박이 조업

기간동안 어획한 어획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어종별 어획량을 조사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1) 선박에서 직접 기록한 조업일지 (logbook)

를 통해 어획량을 조사

(2) 가공공장에서 종식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어종별 혼획율을 산정하여 어획량을 추정

방법 (2)와 관련하여, 선망어선의 조업실태,

가공공장에서의 어획물 처리과정, 그리고 종식

별 조사에 의해 확인된 어종별 혼획율을 고려하

여 어종별 어획량 추정 모델식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먼저, 선망어선의 어창별 어획량을 고려하여 i

어종의 총어획량 (Si)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W1i＋W2i＋W3i＋…〓
k

∑
j〓1

Wji (1)

여기서, Wji는 j번째 어창의 i 어종의 어획량이다.

그러면, Wji는 가공공장에서 어종별 어체크기별

로 분류된 그룹별 어획량에서 실제 종식별 조사

에 의해 파악된 어종별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Wji〓C1j×s1i＋C2j×s2i＋C3j×s3i＋…〓
k

∑
l〓1

Clj·sli (2)

여기서, Clj는 j번째 어창 어획물에 대해 가공

공장에서 분류된 l 그룹의 어획량이고, sli는 l 그

룹에서 종식별 조사에 의해 파악된 i 어종의 혼

획율이다.

결    과
종식별 조사

가공공장에서는 조사선박의 어획물을 총 6가

지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황다랑어는 2가지

그룹 (9kg 이상, 3.4－9kg)으로, 가다랑어는 4가

지 그룹 (3.4kg 이상, 1.8－3.4kg, 1.4－1.8kg,

1.4kg 이하)으로 분류하였으며, 눈다랑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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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ternal characteristics of skipjack tuna (a),

yellowfin tuna (b), and bigeye tuna (c).

(a) Skipjack tuna

(b) Yellowfin tuna (c) Bigeye tuna



획량이 극히 적고 종분류가 쉽지 않아 미분류하

여 처리되고 있었다. 

가공공장에서 분류한 그룹별 어획물에 대한

종식별 1차 조사 결과, 황다랑어 9kg 이상 그룹에

서는 전량 황다랑어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Fig.

4(a)), 황다랑어 3.4－9kg 그룹에서는 황다랑어가

61.0%, 눈다랑어가 39.0%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4(b)). 가다랑어 3.4kg 이상 및 1.8－3.4kg 그

룹에서는 전량 가다랑어이었고 (Fig. 4 (c), (d)),

1.4－1.8kg 그룹에서는 가다랑어가 95.5%, 황다

랑어 2.8%, 눈다랑어 1.7%이었으며 (Fig. 4 (e)),

1.4kg 미만 그룹에서는 가다랑어가 64.4%, 황다

랑어 6.9%, 눈다랑어 28.7%이었다 (Fig. 4 (f)).

2차 조사에서는 황다랑어 9kg 이상 그룹에 해

당하는 어획물은 없었고 (Fig. 5 (a)), 황다랑어 3.4

－9kg 그룹에서 황다랑어가 63.1%, 눈다랑어

36.9%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b)). 가다랑어

3.4kg 이상 그룹에서는 전량 가다랑어이었고

(Fig. 5 (c)), 1.8－3.4kg 그룹에서는 1차 조사 결과

와 달리 가다랑어 61.5%, 황다랑어 24.8%, 눈다

랑어 13.7%가 섞여 있었다 (Fig. 5 (d)). 1.4－1.8kg

그룹에서는 가다랑어가 65.4%, 황다랑어 13.1%,

눈다랑어 21.5%이었으며 (Fig. 5 (e)), 1.4kg 미만

그룹에서는 가다랑어가 87.9%, 황다랑어 9.1%,

눈다랑어 3.0%로 (Fig. 5 (f)), 1차 조사 결과에 비

해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의 혼획율이 1.4－1.8kg

그룹에서는 높았고, 1.4kg 미만 그룹에서 낮았다.

황다랑어로 분류된 3.4kg 이상의 대형개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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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s of species identification by categories

investigated at the 1st trial.

(a) YFT above 9kg (b) YFT 3.4-9kg

(c) SKJ above 3.4kg (d) SKJ 1.8-3.4kg

(e) SKJ 1.4-1.8kg (f) SKJ below 1.4kg

Fig. 5. Results of species identification by categories

investigated at the 2n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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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외부 형태적 특징이 뚜렷한 가다랑어가 전

혀 발견되지 않았고, 가다랑어 3.4kg 이상의 대

형개체에서도 황다랑어와 눈다랑어가 전혀 발

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황다랑어 3.4－9kg으로

분류된 그룹에서 눈다랑어가 약 37－39% 섞여

있었고, 가다랑어 3.4kg 미만 그룹에서는 황다랑

어와 눈다랑어가 약 5－39% 섞여 있었다.

생태조사

황다랑어9kg이상그룹

1차 조사에서 황다랑어 9kg 이상 그룹의 체장

(FL) 범위는 52－101cm이었고, 평균체장은 71.4

cm로, 55－60cm대와 90－95cm대가 주 체장모

드이었다 (Fig. 6). 체중 (TW) 분포를 보면, 9kg

이상의 개체는 35.3%, 9kg 미만의 개체가 64.7%

로 3.4－9 kg의 개체가 많이 혼획되어 있었다

(Fig. 6). 2차 조사에서는 9kg 이상에 해당하는 그

룹의 어획물은 없었다.

황다랑어3.4－9kg그룹

황다랑어 3.4－9kg 그룹에 대한 1차 조사에서

황다랑어의 체장 (FL) 범위는 45－64cm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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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ork length (left) and total weight (right) frequency distributions of YFT (a) and BET (b) sorted from category of

YFT 3.4－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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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체장은 54.4cm로 주 체장모드는 53－55cm

이었다 (Fig. 7 (a)). 체중 (TW) 분포는 3.4－9kg

의 개체가 44.7%이었고, 나머지 55.3%는 1.8－

3.4kg의 개체이었다 (Fig. 7 (a)). 황다랑어로 분

류된 그룹에서 발견된 눈다랑어의 체장 (FL) 범

위는 45－64cm이었고, 평균체장은 56.8cm로 주

체장모드는 55－57cm이었다 (Fig. 7 (b)). 체중

(TW) 분포는 대부분이 3.4－9kg이었고, 이중 2.5

－3.4kg의 개체가 약 10% 정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Fig. 7(b)).

2차 조사에서는 황다랑어의 체장 (FL) 범위가

47－84cm이었고, 평균체장은 63.9cm이었으며,

53－55cm와 75cm의 2개의 체장모드가 존재하

였다 (Fig. 7 (a)). 체중 (TW) 분포는 3.4－9kg의

개체가 67.6%로 대부분이었고, 1.8－3.4kg의 개

체가 23.3% 그리고 9kg 이상의 개체가 소량 포

함되어 있었다 (Fig. 7 (a)). 황다랑어로 분류된

그룹에서 발견된 눈다랑어의 체장 (FL) 범위는

51－86cm이었고, 평균체장은 70.0cm로 황다랑

어와 마찬가지로 55cm와 77cm의 2개의 체장모

드가 존재하였다 (Fig. 7 (b)). 체중 (TW) 분포는

3.4－9kg의 개체가 46.7%로 가장 많았으나 ,

3.4kg 미만 및 9kg 이상의 개체가 각각 23.3%,

30.0%를 차지하였다. 2차 조사 결과에서는 1차

조사와 달리 9kg 이상의 개체가 다소 혼재되어

있었다 (Fig. 7 (b)).

가다랑어3.4kg이상그룹

1,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가다랑어 3.4kg 이상

그룹의 체장 (FL) 범위는 48－62cm이었고, 평

균체장은 52.5－55.6cm로 이 그룹의 어체 크기

는 주로 50cm대이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55cm

이하의 개체 비율이 높았다 (Fig. 8). 체중 (TW)

분포는 1, 2차 조사 모두 3.4kg 이상의 개체가

각각 76.7%, 59.0%를 차지하였고, 체장 분포에

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

사에서 1.8－3.4kg의 소형개체 비율이 높았다

(Fig. 8).

가다랑어1.8－3.4kg그룹

1, 2차 조사에서 가다랑어 1.8－3.4kg 그룹의

체장 (FL) 범위는 41－56cm이었고, 평균체장은

48.4－49.6cm로 주로 체장 45－50cm대의 개체

가 포함되어 있었다 (Fig. 9 (a)). 체중 (TW) 분포

는 대부분이 1.8－3.4kg 그룹에 속하였고, 2차 조

사에서 1.4－1.8kg에 속하는 개체가 일부 포함되

어 있었다 (Fig. 9 (a)).

2차 조사에서 가다랑어로 분류된 그룹에서 발

견된 황다랑어의 체장 (FL) 범위는 44－55cm이

었고, 평균체장은 50.6cm로 주 체장모드는 52－

53cm이었으며 (Fig. 9 (b)), 눈다랑어의 체장 (FL)

범위는 45－57cm이었고, 평균체장은 51.7cm로

주 체장모드는 53－54cm이었다 (Fig. 9 (c)). 체

중 (TW) 분포는 두 어종 모두 대부분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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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ork length (left) and total weight (right) frequency distributions of SKJ sorted from category of SKJ above 3.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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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kg으로 이중 3.4kg 이상의 개체가 각각 약 7%

정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Fig. 9 (b), (c)). 1차

조사에서는 황다랑어와 눈다랑어가 이 그룹에

서 발견되지 않았다.

가다랑어1.4－1.8kg그룹

1, 2차 조사에서 가다랑어 1.4－1.8kg 그룹의

체장 (FL) 범위는 41－50cm이었고, 평균체장은

43.5－47.1cm로, 1차 조사에서는 체장 45cm 이

상의 개체가,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45cm 이하

의 개체가 주로 포함되어 있어 조사간 체장분포

차이를 보였다 (Fig. 10 (a)). 체중 (TW) 분포를

보면 , 1차 조사에서는 1.8－3.4kg의 개체가

90.0%로 대부분 해당 그룹 보다 큰 개체로 특히

2kg 전후의 개체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

고 2차 조사에서는 1.4－1.8kg 그룹에 속하는 개

체가 46.7%를 차지하였으나, 1차 조사와 마찬가

지로 2kg 전후의 개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Fig. 10 (a)).

가다랑어로 분류된 그룹에서 발견된 황다랑

어의 체장 (FL) 범위는 42－52cm이었고, 평균체

장은 47.0－48.0cm로 주 체장모드는 47cm이었

다 (Fig. 10 (b)). 눈다랑어의 체장 (FL) 범위는 1

차 조사에서는 43－46cm이었으나 2차 조사에서

는 38－52cm로 1차 조사 결과에 비해 넓은 체장

분포를 보였다 (Fig. 10 (c)). 황다랑어의 체중

(TW) 분포를 보면, 1, 2차 조사에서 모두 1.8kg

이상인 2kg 전후의 개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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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ork length (left) and total weight (right) frequency distributions of SKJ (a), YFT (b) and BET (c) sorted from

category of SKJ 1.8－3.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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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10 (b)). 눈다랑어는 1차 조사에서는 1.4

－1.8kg의 개체 비율이 60.0%로 다소 높았으나

2차 조사에서는 대부분이 1.8kg 이상인 2kg 전후

의 개체이었다 (Fig. 10 (d)).

가다랑어1.4kg미만그룹

1, 2차 조사에서 가다랑어 1.4kg 미만 그룹에

서 분류된 모든 어종의 체장 (FL) 분포가 대부분

45cm 이하이었다 (Fig. 11 (a)－(c)). 체중 (TW)

분포를 보면, 가다랑어는 1.4－1.8kg의 개체 비

율이 1, 2차 조사에서 각각 36.7%, 48.0%로 높았

고 (Fig. 11 (a)),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는 1.4－

1.8kg의 개체 비율이 2차 조사에서 각각 66.7%,

50.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Fig. 11 (b), (c)).

어종별상대성장

다랑어 선망어업의 주요 어획물에 대한 체장

(FL)과 체중 (TW)간의 상대성장식을 구한 결과,

가다랑어는 TW〓7E－06FL3.308 (R2〓0.953), 황

다랑어는 TW〓5E－05FL2.758 (R2〓0.972), 눈다

랑어는 TW〓4E－05FL2.863 (R2〓0.991)이었다

(Fig. 12).

어획량 추정

조업일지 (logbook)에의한어획량조사

조사선박에서 조업기간동안 직접 기록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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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ork length (left) and total weight (right) frequency distributions of SKJ (a), YFT (b) and BET (c) sorted from

category of SKJ 1.4－1.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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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량은 총 700톤으로, 어종별 어획량은 가다랑

어가 675톤 (96%), 황다랑어가 20톤 (3%), 눈다

랑어가 5톤 (1%)이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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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ork length (left) and total weight (right) frequency distributions of SKJ (a), YFT (b) and BET (c) sorted from

category of SKJ below 1.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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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relationship between fork length (FL) and

total weight (TW) of SKJ, YFT and 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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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stimates of landings by species caught by

Korean purse seine

Methods

Catch (mt) and proportion

(%) by species Total

SKJ YFT BET

Landings reported by

vessel

675.0

(96%)

20.0

(3%)

5.0

(1%)
700

Landings estimated

through species

identification

664.2

(95%)

22.4

(3%)

13.4

(2%)
700



종식별 조사에 의한 어종별 혼획율을 사용하여

어획량추정

조사선박의 정확한 어획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 선박의 어창별 어획량에 종식별 조사로부터

파악된 실제 어종별 혼획율 (Figs. 4－5)을 사용

하여 식 (1)과 (2)를 통해 어종별 어획량을 추정

하였다. 식 (2)에 의한 어창별 어획량 추정시 사

용된 어종별 혼획율은 황다랑어 9kg 이상 그룹

의 어획물이 없었던 8번 어창을 제외하고 나머

지 어창에 대해서는 1차 조사 결과를 적용하였

고, 2차 조사 결과는 8번 어창에만 적용하였다.

따라서 추정된 어종별 어획량은 가다랑어가

664.2톤 (95%), 황다랑어가 22.4톤 (3%), 눈다랑

어가 13.4톤 (2%)으로 눈다랑어 어획량이 조업

선박에 의한 기록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2).

고    찰
세계 다랑어 선망어업 어획량 중 가다랑어가

약 60%인 것으로 어획통계가 집계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소형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의 어획량

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Fonteneau, 2008). 최근 어획통계자료에 대한 부

정확한 정보로 국제수산기구에서는 자원평가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Kwon et al.,

200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랑어 선망 어획자료에

대한 보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추진되

고 있다. 즉, 선망선 양륙항 모니터링 연구, 옵서

버 조사에 의한 그랩 샘플링 (grab sampling) 및

스필 샘플링 (spill sampling) 연구 등을 통해 자

료보정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망선 양륙항 모니터링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

나라 가공공장 처리과정 실태 파악을 통해 선망

어선 어획물의 정확한 어종별 어획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해 보았다.

우리나라 가공공장에서는 다랑어 선망어선의

어획물을 어종별로 어체크기에 따라 5가지 그룹

(9kg 이상, 3.4－9kg, 1.8－3.4kg, 1.4－1.8kg,

1.4kg 미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눈다랑어와

3.4kg 미만의 황다랑어 개체는 분류되고 있지 않

다. 중서부태평양 수역과 인도양 수역에서 선망

에 의해 어획되는 다랑어류의 약 20%가 반입되

는 태국 가공공장에서의 어체크기별 분류기준

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에 대해서도 분류를 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에서

는 5가지 그룹 (10kg 이상, 5kg 이상, 3kg 이상,

1.5kg 이상, 1.5kg 미만)으로 분류하고 있어 차이

를 보였고, 역시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에 대해서

도 분류하고 있다 (Satoh et al., 2010). 따라서 양

륙항별 (또는 가공공장별)로 어획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실정에 맞는 어획량 추정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atoh et al. (2010)은 태국 가공공장과 일본 시

장에 반입된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어획물을 대

상으로 어종별 혼획율 조사를 통해 소형개체에

서 두 어종간 혼획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Fonteneau (1975)에 의하면 특히 소형개체에서

는 두 어종간 식별이 어렵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가공공장에서는 작업 특성상 어획물을 자동기

계로 분류하고 있고, 또한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의 어획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 눈다랑어와

3.4kg 미만의 황다랑어 개체는 분류되지 않고 식

별가능한 3.4kg 미만의 개체는 황다랑어 3.4－

9kg 그룹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7).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다랑

어 소형개체에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가 많이

혼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Satoh et al. (2010)

이 제시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선망 어획물과 같이 냉동된 상태에서는 어체의

변색, 변형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해 특히, 소형개

체의 경우 종을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공장에서의 종식별 조사

를 통해 선박에서 조업일지 (logbook)에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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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과 실제 어종별 혼획률 조사에 의해 추정

된 어획량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종식별 조사에 의한 어획량 추정치가 조

업일지 (logbook)에 의한 어획량 보다 가다랑어

의 경우는 적고,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다랑어는 두 조사간 어획

량이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서는 보다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조업선박에서는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의

어획량이 기록되지 않은 어창 (1－3번)의 어획

물에서 가공공장 분류 과정과 종식별 조사에서

는 혼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Fonteneau

(2008)가 지적한 것처럼 가다랑어의 어획통계자

료가 과대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선망 어획물에 대한 정확한 어종별 어획량을

추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Fonteneau (2008), Lennert－Cody et al. (2011) 등

은 실제 어획물의 조성은 조업해구, 조업방식,

어획물의 크기,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

에,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어획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도 가공공장에서 분류된 어체크기별 그

룹 내에서 다양한 체장 및 체중분포를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Figs. 6－11), 이로 인해 발생

되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선망선 양륙항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연구로, 우리나라 가공공장처리 실태

조사 및 어획물 종식별 조사를 통해 어종별 혼획

율을 파악하고 어획량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며, 향후 선망선 어획물에 대한 정

확한 어획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업특성

및 생물학적 정보를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우리나라 다랑어 선망 어획물에 대한 어획실

태를 파악하고자 2011년 4월에 다랑어 가공공장

에서 종조성 조사를 수행하였다. 가공공장에서

는 선망 어획물을 자동분류기계를 통해 어체크

기에 따라 5가지 그룹 (9kg 이상, 3.4－9kg, 1.8－

3.4kg, 1.4－1.8kg, 1.4kg 미만)으로 분류한다. 그

러나 어종별 분류에 있어서 황다랑어와 눈다랑

어가 냉동상태에서는 종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3.4kg 이상의 개체에 대해서 가다랑어와 황다랑

어로만 분류하고 있고 3.4kg 미만의 개체는 종식

별 없이 가다랑어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공공장에서 분류한 그룹에 대해

종식별 조사를 수행하여 어종별 혼획율을 파악

하였고, 이 혼획율을 사용하여 어종별 어획량을

추정하여 조업선박에서 직접 기록한 조업일지

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조업일지에 의한 어

종별 종조성은 가다랑어 96%, 황다랑어 3%, 눈

다랑어 1%이었고, 종식별 조사에 의해 추정된

어종별 종조성은 가다랑어 95%, 황다랑어 3%,

눈다랑어 2%로 나타나 종식별 조사에 의한 눈

다랑어 추정치가 조업일지에 의한 자료 보다

1%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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